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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Massive Open Online 

Courses)를 뜻하는 MOOC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강좌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접속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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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MOOC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MOOC를 활용한 교육 및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연구논문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70편으로 
분석결과, 국내에서 MOOC에 관련된 주제로 진행된 연구논문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까지 매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70편의 연구논문 중 연구대상을 명확히 밝힌 연구는 31편이었으며 그 중 대부분
의 연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의 경우 조사연구(27.1%)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변인은 독
립변인의 경우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각된 유용성 및 용이성, 매개변인의 경우 만족도, 지각된 용이
성 및 유용성, 종속변인의 경우 사용의도와 지속사용의향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
내에서 MOOC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된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MOOC의 교육적 활용 및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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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rends of domestic research on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 for the last 10 year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research on education and learning 
using MOOC. A total of 70 research papers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the research 
papers on MOOC in Korea have been increasing from 2012 to 2018. Of the 70 research papers, 31 were 
clearly indicated research subjects, and most of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university students. 
Regarding the research type, survey research(27.1%) were the most common. The predictors used in 
the study of MOOCs a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for 
independent variables, satisfaction,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for the mediators, usage 
intention and persistence for dependent variables were frequently used. Furthe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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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특정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누구
나 학력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
존의 이러닝과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측면에서 유
사하지만, MOOC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
서 이러닝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방적으로 동영상 콘
텐츠를 학습자가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강좌를 
기반으로 플랫폼 내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습과정에서 상호작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어 MOOC를 통해 새로
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MOOC는 2008년 캐나다의 Manitoba 대학에서 수
강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온라인 강의를 수천 명에게 
공개운영하면서 시작되었으며[1], 2012년 미국의 일부 
유명대학들이 자신들의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면서 본
격적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에
서 MOOC를 제공하는 Edx, Coursera, Udacity와 같
은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 수와 강좌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따라서 MOOC의 규모는 확대
되었다. 이에 미국 외 다양한 국가에서도 MOOC 플랫
폼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EU 국가의 OpenUpEd, 
영국의 FutureLearn, 프랑스의 FUN, 독일의 Iversity, 
중국의 XuetangX, 일본의 JMOOC, 말레이시아의 
My-MOOC, 태국의 Thaimooc ed 등이 운영되고 있
다[2].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정부주도하에 한국형 
MOOC인 K-MOOC 플랫폼이 구축되었으며 출범 5년
차인 2019년 현재 약 90개 대학이 762개의 강좌를 무
료로 제공하고 있다. K-MOOC 강좌는 각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과 같은 구성으로 운영되며 시험, 주차별 퀴즈, 
지원인력(Teaching Assistant, TA) 등을 활용한 교수
자-학습자 간 질의응답,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며 운영
되는 각 대학이 정해놓은 평가항목과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명의의 이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3]. K-MOOC 
외에도 국내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KOCW 
(Korea Open Course Were), 숙명여자대학교의 
SNOW(Sookmyung Network for Open World), 고
려대학교의 OpenKU, 성균관대학교의 SKKOLAR 등

의 개별기관이 MOOC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강좌, 해외 유명대학의 강좌 혹은 인터뷰를 무
료로 제공하고 있다[4].

더욱이 MOOC는 운영 목적에 따른 기대효과로 인해 
더 주목받고 있다. 첫째,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MOOC
의 무료 콘텐츠는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된 학습자들에게 정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1]. 이는 
학습자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대학차원에서도 각 대학
에서 개설되지 않는 강의나 유명 강의를 학생들이 직접 
강의를 들으러 가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의 질에 따른 학습격차를 줄여 대학 간 교육역량 차
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5]. 둘째, 고등교육
에 대한 보완재 혹은 대체재로서 언급되고 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은 운영에 대한 위기에 놓여있
다고 볼 수 있으나 물리적인 수업공간과 환경이 불필요
한 MOOC를 활용하여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MOOC의 규모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수록 등록금 절
감의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셋째, MOOC는 학습자
가 융합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한
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융합적 
지식과 사고역량은 전공이 정해져 있는 기존의 대학 교
육과정에서 습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반면 MOOC 
플랫폼에서는 학습자가 직접 여러 분야의 강좌 중 원하
는 강좌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다
양한 학문의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어 융합 사고능
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MOOC에 관한 관심과 활용도는 높아져 가고 
있으며, 대학학점연계, 수료증 발급, 학위과정과 같이 
사용자에게 더욱 실용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
이다. 국내에서도 K-MOOC　사용자 수의 증가와 함께 
참여기관과 강좌가 다양해지면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예로, 최근 K-MOOC는 
묶음강좌 서비스를 도입하여 특정 분야에 대하여 체계
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강좌를 하나의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MOOC의 성장이 긍정적인 평가만 받고 있
는 것은 아니다. MOOC는 현장강의에서만 가능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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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와 동료학습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작용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무료라는 차별점을 가지고 시작
되었지만 초창기 대부분의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 것과 
다르게 점차 유료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프로젝트와 피드백과 같은 교수학습 지원과 강의 이수
증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한다[3]. 상대적으
로 국내에서는 MOOC를 제도권 학교와 동일한 학위로 
인정하거나 혹은 기관이나 기업에서 MOOC 이수증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반면, 해외 플랫폼 Udacity의 
경우 Adobe, Facebook, Google 등의 기업과 제휴하
여 이들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코스를 개발하였
고 기업들도 코스를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
하고 있어[6], 국내와는 다르게 다양하게 MOOC를 활
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OC가 직면한 이같은 문제들은 학습자들의 학습동
기를 저하시키고 결국 낮은 이수율의 문제로 이어진다. 
2016년 10월에 기준으로 국내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MOOC 플랫폼은 Udacity가 3위, Coursera가 5위, 
Edx가 11위로, 모두 해외 플랫폼이 상위권으로 나타나
[2] 국내 사용자들이 국내 플랫폼보다 해외 플랫폼을 
선호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강좌들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국내 사용자들의 해외 플랫폼 사용도가 높게 나타
나는 것은 양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MOOC에 대한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국내에서 MOOC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병헌[7]은 미국 
MOOC의 운영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김선영[8]은 해외 
주요 플랫폼 Coursera, Udacity, Edx의 현황을 정리
하였다. 최근호[9]는 MOOCs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2012년부터 2017까지 등재지 이상의 
국내 학술지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진행된 
MOOC 동향분석은 해외 MOOCs 현황을 살펴보고 국
내 활용을 위한 방향성 및 시사점을 얻기 위한 연구 2
편과 MOOCs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분석 1편으로 
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MOOCs가 국내에서 활
성화된 지 5년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MOOCs에 관한 
국내연구의 현황과 연구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

히 교육적 측면에서 진행된 MOOCs 연구의 동향을 분
석하여 향후 교육과 학습 영역에서 MOOCs 에 관한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MOOCs의 국내 동향분석을 위한 연

구논문들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
스인 RISS, Google scholar, Dbpia 등을 활용하였으
며 자료 검색시 활용한 키워드는 ‘K-MOOC’, 
‘MOOC’, ‘무크’, ‘대규모 온라인 강좌’ 등이다. 또한, 최
근 10년간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대상 연구논문
의 발행 기간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로 설정하였으
며 등재지 이상의 연구 중 교육과 학습과 관련된 주제
의 논문으로 제한하였고 이를 위해 플랫폼 기술에 관한 
연구와 MOOC 시대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였다. 최종
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연구논문은 70편이다.

2. 자료 분석
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논문 70편은 발

행연도별 발행연구, 연구대상, 연구방법, 변수 유형에 
따른 분류, 연구대상 강좌 총 5개의 틀로 분석하였다. 
연도에 따라 발행된 연구논문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으
며 연구방법은 이정민과 박현경[10]의 국내 로봇활용 
SW에 대한 동향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개발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질
적연구, 혼합연구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각 연구방법
은 본 연구의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발
연구의 경우 보다 효과적인 MOOC 활용을 위해 플랫
폼과 평가도구에 관한 개발을 진행한 연구로 정의하였
다. 문헌연구의 경우 선행연구들을 활용하여 MOOC 
현황과 문제점을 탐색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진
행된 연구로 정의하였다. 사례연구의 경우 수업 혹은 
특정 프로그램에서 MOOC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는 
연구로 정의하였다. 실험연구는 MOOC를 적용한 수업
과 적용하지 않은 수업을 비교하여 효과검증을 실시한 
연구로 정의하였다. 조사연구는 MOOC 사용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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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MOOC와 관련된 변
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로 정의하였으며 김건
희, 허명진, 박병진[11]의 연구에서 독립변수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
변수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질적연구의 경우 일반적
으로 앞서 언급한 연구방법들과 다른 층위로 구분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활용하지 않고 성찰일지
나 인터뷰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며 통계 프로그램
을 활용하지 않고 다양한 질적자료 분석방법들을 활용
하여 연구대상의 경험과 행동의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
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혼합연구는 위에서 정의한 
연구방법 중 2개 이상의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한 경우 
혼합연구로 정의하였다. 연구대상은 대학생, 성인, 전문
가, 그리고 2개 이상의 집단의 경우 혼합집단으로 구분
하였다. 전문가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은 MOOC 학
습자 혹은 사용자이었으며 전문가는 MOOC 관련 업무 
담당자 혹은 ICT 관련 업계 종사자에 해당한다. 또한, 
법적연령 기준에 따라 대학생은 성인에 해당하기 때문
에 성인집단에 대한 정의가 혼동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은 성인이 MOOC
를 통해 학습하는 경우 성인으로 정의하여 두 집단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연구를 
진행하였던 강좌를 전공영역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시 K-MOOC 웹 사이트에서 강좌검색 시 사용하고 있
는 대분류 항목 7개(공학, 교육, 사회, 예체능, 의학, 인
문, 자연)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도별 발행 논문 수
발행연도에 따라 발행된 논문 수를 통해 MOOC에 

대한 국내 연구논문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국내에서 MOOC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12년이며 MOOC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문
헌연구가 진행되었다. 2014년은 해외에서는 이미 대중
화된 MOOC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인프
라구축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MOOC의 현황, 한국교육에 MOOC가 미칠 수 있는 영

향, 한국형 MOOC 개발 시 필요한 요소들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었고 총 3편이 연구가 모두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2015년 발행된 연구논문은 총 8편
으로 기본적인 K-MOOC 인프라 구축이 완료됨에 따
라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
외 MOOC 운영사례와 K-MOOC 운영사례를 통해 
K-MOOC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질적연구가 지속
되었고 MOOC에 대한 학습자들의 동기와 만족도에 대
해 양적연구로 이어졌다. 연구방법과 목적이 다양해졌
을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대학에서 주체적으로 강의
에서 MOOC를 활용하거나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는 연
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 2016년 17편, 2017년 20편, 2018년 21편으로 
계속적으로 MOOC에 관한 연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1. 연도별 발행 논문 

2. 연구대상
총 70편의 연구대상 논문 중 연구대상을 명확하게 밝

힌 연구는 31편이었으며 대학생, 교사, 성인, 전문가, 
혼합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각 연구대상은 대
학생 16편(51.6%), 혼합집단 9편(29.0%), 성인 3편
(9.7%), 교사 2편(6.5%), 전문가 1편(3.2%)으로 대학생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대부분 ‘MOOC 수강생’, ‘MOOC 참여
자’ 혹은 ‘일반인과 대학생’으로 기술하여 여러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교사대상의 연구논문은 
교원교육에서 MOOC를 활용하거나 향후 MOOC의 개
발과 운영을 위한 교사들의 인식파악을 목적으로 진행
한 연구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
로 진행한 연구의 경우 학생이 아닌 성인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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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 참여동기 혹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MOOC 
운영에 대한 제언 및 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연구대상을 살펴본 결과, 2015년에는 대학생 대상의 
연구만 이루어졌으나 2016년에는 대학생, 성인, 혼합
집단, 2017년에는 교사, 대학생, 전문가, 혼합집단, 
2018년에는 교사, 대학생, 성인, 혼합집단으로 해가 거
듭날수록 연구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발행연도 교사 대학생 성인 전문가 혼합 총계

빈
도
(%)

2015 0
(0.0%)

3
(100.0%)

0
(0.0%)

0
(0.0%)

0
(0.0%)

3
(100%)

2016 0
(0.0%)

2
(40.0%)

1
(20.0%)

0
(0.0%)

2
(40.0%)

5
(100%)

2017 1
(7.7%)

8
(61.5%)

0
(0.0%)

1
(7.7%)

3
(23.1%)

13
(100%)

2018 1
(10.0%)

3
(30.0%)

2
(20.0%)

0
(0.0%)

4
(40.0%)

10
(100%)

총계 2
(6.5%)

16
(51.6%)

3
(9.7%)

1
(3.2%)

9
(29.0%)

31
(100%)

표 1. 연도별 연구대상 비교

3. 연구방법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총 70편의 MOOC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개발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총 7개의 유형으로 분류
될 수 있었다. 각 연구방법의 빈도는 조사연구 19편
(27.1%), 문헌연구 16편(22.9%), 질적연구 12편
(17.1%), 사례연구 11편(15.7%), 혼합연구 5편(7.1%), 
실험연구 4편(5.7%), 개발연구 3편(4.3%)으로 나타났
다.

개발
연구

문헌
연구

사례
연구

실험
연구

조사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 총계

빈도
(%)

3
(4.3%)

16
(22.9%)

11
(15.7%)

4
(5.7%)

19
(27.1%)

12
(17.1%)

5
(7.1%)

70
(100%)

표 2. 연구방법 빈도수

연도별 연구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문헌연구, 사례연구, 질적연구가 진행되었고 
2015년부터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연구논문에 활용되
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문헌연구와 질적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연구의 경우 초기
에는 전반적인 MOOC 현황과 한국 대학교육에 적용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학습자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 특정 전공이나 영역의 강좌들에 
MOOC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같이 연
구 주제가 구체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질적연구를 살펴보면 분석대상
의 데이터의 유형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초기에는 학습자의 성찰일지, 보고서 혹은 인터뷰
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키워드 분석하거나 코딩하여 분
류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용자가 MOOC 플랫폼에서 올
린 게시물과 같이 사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보이는 행
동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연구방법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빈
도
(%)

개발
연구 0 0 1 0 0 2 3

(4.3%)
문헌
연구 1 1 1 8 1 4 16

(22.9%)
사례
연구 0 1 0 4 3 3 11

(15.7%)
실험
연구 0 0 1 1 2 0 4

(5.7%)
조사
연구 0 0 0 1 9 9 19

(27.1%)
질적
연구 0 1 4 2 4 1 12

(17.1%)
혼합
연구 0 0 1 1 1 2 5

(7.1%)

총계 1
(1.4%)

3
(4.3%)

8
(11.4%)

17
(24.3%)

20
(28.6%)

21
(30.0%)

70
(100%)

표 3. 연도별 연구방법 차이

4. MOOC 연구 관련 변인
MOOC와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을 살펴보

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혼합연구에서 통계분석을 통해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25개의 연구논문을 분석하였
다. 독립변인의 경우 총 19개 요인이 사용되었고 그중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는 정보시스템성과모형,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용
이성,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는 학업 및 업무 관련
성, 통합기술수용요인, 동기 등과 같은 요인이 독립변인
으로 사용되었다. 매개변인의 경우 총 8개 요인 중 만
족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
된 유용성이 사용되었다. 그 외 과업기술적합성, 기대일
치, 사용도, 학습몰입, 학습참여 유형이 매개변수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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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사용되었다. 종속변인은 총 13개로 사용 혹은 
수강의도가 사장 많이 사용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
속사용의향이 다음으로 많았다. 그 외 K-MOOC 인식, 
만족도, 무크 개발 참여 의사, 서비스품질, 수용태도, 시
스템품질, 운영성과, 정보품질, 충성도, 학습성취수준, 
학습참여정도가 종속변수의 요인으로 사용되었다. 

독립변인 빈도 매개변인 빈도 종속변인 빈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7 만족도 4 사용의도 7

정보시스템
성과모형 6 지각된 용이성 2 지속사용의향 4

지각된 유용성/용이성 5 지각된 유용성 2 MOOC에 대한 
인식 2

학업관련성/
업무관련성 4 과업기술적합성 1 만족도 2

통합기술수용요인 4 기대일치 1 무크개발
참여의사 1

동기 4 사용도 1 서비스품질 1

MOOC에 대한 인식 
및 수용태도 3 학습몰입 1 수용태도 1

계획행동이론 2 학습참여유형 1 시스템품질 1

혁신성 2 운영성과 1

자기효능감 2 정보품질 1

기대일치 2 충성도 1

과제 1 학습성취수준 1

비용부담감 1 학습참여정도 1

지각된 관계성 1

지각된 자율성 1

출결 1

성적 1

MOOC에 대한 
신뢰 1

무크경험 여부 1

표 4. MOOC 연구에 사용된 변인

5. 연구대상 강좌
최종적으로 선정된 70편의 연구논문 중 명확하게 연

구대상이 되었던 강좌명을 기술하고 있는 연구는 16편
이며 각 연구에서 기술하고 있는 21개의 강좌를 분석
하였다. 강좌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분류기준은 
K-MOOC 사이트에서 강좌검색 시 사용하고 있는 7가
지 대분류 항목(공학, 교육, 사회, 예체능, 의학, 인문, 
자연)을 활용하였다. 각 연구논문에서 연구대상이 되었
던 강좌는 사회(19.0%), 인문(19.0%), 자연(19.0%)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강좌는 공학(14.3%), 교육(9.5%), 
예체능(9.5%), 의학(9.5%)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게 나타난 예체능 분야의 강좌는 모두 디자인 
및 미술 계열 강좌에 해당하며 의학분야의 경우 간호학 
강좌에 해당한다. 

공학 교육 사회 예체능 의학 인문 자연 총계
빈도
(%)

3
(14.3%)

2
(9.5%)

4
(19.0%)

2
(9.5%)

2
(9.5%)

4
(19.0%)

4
(19.0%)

21
(100%)

표 5. 분야별 강좌분석

  

  또한, 이 중 연구대상을 명확히 밝힌 20개 강좌를 연
구대상에 따라 살펴본 결과,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교육, 사회, 예체능, 자연분야의 강좌가 각각 2편
(18.2%)이었으며 혼합집단 대상의 경우 공학, 사회, 인
문, 자연이 각각 2편(22.2%)으로 나타났다. 

구분 공학 교육 사회 예체능 의학 인문 자연 총계

빈
도
(%)

대
학
생

1
(9.1%)

2
(18.2%)

2
(18.2%)

2
(18.2%)

1
(9.1%)

1
(9.1%)

2
(18.2%)

11
(100%)

혼
합

2
(22.2%)

0
(0.0%)

2
(22.2%)

0
(0.0%)

1
(11.1%)

2
(22.2%)

2
(22.2%)

9
(100%)

표 6. 연구대상에 따른 강좌분야 비교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MOOC와 
관련된 국내연구논문 73편을 분석하여 동향연구를 진
행하였다. 먼저, 연도별 발행 국내 연구논문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MOOC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이 연구논문을 통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MOOC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
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교
에서 MOOC를 활용한 강좌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결
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양질의 교육을 보다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MOOC의 목표와는 
다소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12]. 셋째, MOOC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조사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질적연구와 문헌연구도 지속적
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질적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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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데이터 유형이 사용자 혹은 학습자로부터 직접 얻
을 수 있는 성찰일지, 보고서, 인터뷰에서 MOOC 플랫
폼에서 학습자가 게시하는 게시물과 같이 판단의 결과
로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행동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보
인다[6][13]. 해외 연구에서는 이미 온라인상에 남는 학
습자들의 행동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14-16], 
국내에서는 해외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넷째, MOOC와 관련된 변인들은 독립변인으로
는 통합기술수용요인이나 계획행동이론과 같이 모형을 
활용하는 연구나 사용자 혹은 학습자특성을 활용하는 
연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OOC의 성과변인
으로 MOOC에 대한 지속수강의향과 수강의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현재 국내 MOOC 연구에서 집
중하고 있는 성과변인이 사용자 혹은 학습자의 인지적
인 영역으로 파악되며 향후 학습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요인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변인들을 사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강좌의 경우 예체능과 
의학분야와 같이 상대적으로 실습이 필요한 분야의 강
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MOOC가 실습과목이나 
현장학습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적용사례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결론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MOOC 활용
도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현저히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국내에서 MOOC 강좌에 대한 이수증을 활용하여 
기관이나 기업에서 채용한 사례에 관한 연구는 없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학습자가 MOOC를 활용하여 학습했
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이수증을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가는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지속수강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17]. 따라서, MOOC가 앞으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
서는 MOOC의 활용도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활용도에 
관한 연구는 MOOC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학습자들
의 지속수강의향과 저조한 이수율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MOOC 플랫폼을 활용한 융합교육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 대학 교육과

정에서는 전공마다 학점 및 졸업체계가 상이하므로 융
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MOOC 플랫폼에서는 학습자가 전공에 관계없
이 원하는 강좌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자
신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좌로부터 학습한 내용을 통해 간학문적 지식을 습득
할 수 있어 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연구에서 융합교
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강좌체계나 시스템에 대한 연
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MOOC 강좌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를 통해 각 강좌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관련성을 파악하
거나 강좌선정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플랫
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보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MOOC와 관련
된 연구의 대부분은 조사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학
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MOOC 플랫폼에서 기
록되는 학습자의 로그데이터 혹은 게시판, 댓글, Q&A
를 통해 학습자가 작성하는 내용, 강좌 내에서 강사가 
사용하는 언어적 요소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학
습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
되어 있다[14-16][18][19]. 반면 국내에서는 사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18][20]. 
MOOC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행동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내린 
선택과 결론이라는 측면에서 문항을 읽고 생각을 거쳐 
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와는 또 다른 학습자의 
특성 혹은 영향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하지만 이처럼 학습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와 직결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의미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K-MOOC를 활용하는 해외 이용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류에 대한 관심은 한국
어, 한국문화, 한국학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외국인 이용자들에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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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MOOC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현재 해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MOOC 강좌는 대부분 한국어 학습을 
위한 강좌이며 국내 대학교에서 유학 중이거나 교환학
생 신분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좌이다[21-23]. 
이 같은 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는 해외 이용자로 분류
하기 보다는 소속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하는 
한국어 강좌나 교양과목으로 MOOC를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MOOC
를 이용하는 외국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는 모두 사례연구이기 때문에[21-23], 외국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학습 및 수강동기와 효과에 대한 연구에 해당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MOOC 이용자들의 배경 혹은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에 따라 필요한 학습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K-MOOC에 대한 외국 학습자들
의 접속률은 가장 많은 국가인 일본이 3.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2]. 따라서 이 같은 해외 이용자의 
낮은 참여와 관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문으로 개발된 콘텐츠와 플랫폼과 같이 해외 이
용자의 국내 MOOC 접근 혹은 활용 시 겪을 수 있는 
언어적 어려움을 포함한 다양한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24].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이 있는 
해외 이용자들의 수강동기 및 요구를 파악하여 국내 대
학의 틀에 맞추어진 운영방식 및 강의설계를 해외 이용
자들에게 적절한 형태로 변형하고 그 효과에 대한 연구
를 통해 국내 MOOC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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